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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,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
- 송미령 장관,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후 현장 간담회에서 

자투리 농지 활용 방안에 대해 청년농업인,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

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“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” 민생토론회(2.21.) 

세부 추진과제로 “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(이하 정비계획)”을 발표(4.25.)

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

(4.26.)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 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

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

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,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.

 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

정비계획의 추진배경,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

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“일·가정 양립,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

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·체육, 보건·의료 등 정주여건 

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

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

필요하다.”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  이에, 송 장관은 “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

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,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

생활기반시설(SOC)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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